
피부질환

92 보험사 지점장에게 발생한 피부질환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사무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이○○은 1989.5. T보험회사 ○○지점 영업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1997.3. C시 지점

장으로 발령 받아 일하던 중, 1998.12. 옆구리 부위에 반점과 소양증이 발생하여 이후 
점점 악화되었고 호전되지 않아 작업관련성 피부질환을 의심하였다.

2 작업환경
본인과 동료진술에 의하면, 업무인수 당시 C시 지점은 부적절한 업무처리, 보험모

집 종사원들의 쌓여왔던 불만, 부족한 행정요원 등 조직 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매일
매일 심적인 부담이 있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07:30-오후 6시까지이고,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조직원 면담, 격려와 위로의 술자리 등이 있었으므로 늘 피로가 중첩되는 
상황이었다. 지점업무의 여건상 연월차, 휴가 및 포상휴가까지 반납하면서 근무하여, 

휴가를 사용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1997년 C시 지점장으로 부임할 당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폐쇄직전의 지점을 단기간 내에 영업정상화 시키는 과정의 심리적 부
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이○○은 음주는 전혀 하지 않으며, 담배는 20살 때부터 하루에 1갑을 피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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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전부터 위궤양을 앓았는데, 업무로 인해 피곤할 경우 관련 증세로 자주 진료를 
받았다. 당뇨, 결핵, 간염 등의 과거력이 없고, 이전에 피부질환이나 기타 알레르기질
환을 앓은 적은 없으며, 가족력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1998, 1999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1998.12. 옆구리 부분에 반점이 생기며 가려워지기 시작
하였는데, 일을 쉬면 완화되고 업무를 시작하면 계속 재발하였으며, 7~8개월 후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1978년 대학졸업 후 6개월 간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근
무하였다. 2년 간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총판점에서 자금관리를 8년 간 
하다가 1989년 T보험회사에 입사하였다.

4 결 론
이○○의 피부질환은
① 작업관련스트레스가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② 만성두드러기, 피부소양증, 피부묘기증은 일반인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이 관여될 수 있으며,

③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피부질환 악화 요인으로 보
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